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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 채무관리계획(도 본청)

Ⅰ. 지방채무 현황 및 전망

 □ 2013회계연도 차입 및 상환실적

○ 발행 : 1,320억원

­ 주민이 자동차 신규․이전등록, 건설기계 등록,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 발행액(발행자 전라북도, 5년거치 일시상환, 연2.5%복리)

○ 상환 : 1,195억원

­ 공공자금관리기금, 청사관리기금에서 차입한 원금 150억원 상환

­ ‘12년도 지방도확포장사업을 위한 채무부담행위액 150억원 상환

­ 지역개발채권 만기도래 등에 따른 895억원 상환

[채무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2년말

(A)

‘13년 ‘13년말

(B)

증감

(A-B) 발행 상환

총채무액 7,386 1,320 1,195 7,511 125

ｏ외 부 차 입 금 1,456 - 150 1,306 △150

ｏ채무부담행위 150 - 150 - △150

ｏ지역개발채권 5,780 1,320 895 6,205 425

순채무액 3,505 3,728 223

 ※ ‘13년 고금리 지방채 차환에 따른 발행, 상환 1,050억원 미반영
 ※ ‘13년말 순채무(총채무액-시군융자금)은 광역자치단체 중 최저 예상

 [채무비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2년말

(A)

‘13년 ‘13년말예상

(B)

증감

(A-B) 발행 상환

총채무액(A) 7,386 1,320 1,195 7,511 125

예산액(B) 49,253 53,280

    채무비율(A/B) 15.0% 14.1% △0.9%

     ※ ‘13년도 채무비율(총채무액/예산)은 일반․특별회계, 기금 최종예산 기준
※ 채무비율은 전체 광역자치단체 중 낮은 순위로 3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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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고

발행

계 2,211 1,282 1,456 1,398 1,320
외부차입금 822 - - - - 4년간미발행

지역개발채권 1,219 1,142 1,276 1,248 1,320
채무부담행위 170 140 180 150 - ‘13년부터지양

상환

계 955 1,121 1,141 1,193 1,195

외부차입금 243 217 129 162 150 ‘13년말잔액
1,306억원

지역개발채권 612 734 872 851 895
채무부담행위 100 170 140 180 150

채무(잔액) 6,767 6,928 7,181 7,386 7,511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지방채무 6,767 6,928 7,181 7,386 7,511 2.6%

시군융자금 1,404 2,060 3,371 3,881 3,803 28.3%

순채무 5,363 4,868 3,810 3,505 3,708 △8.8%

□ 지방채무의 증감추세 및 원인

○ 지방채무는 ‘09~’13년 기간 동안 연평균 2.6% 증가율로 완만히 증가 하고

이중 시군융자금을 제외한 실질채무 성격인 순채무는 연평균 8.8% 비율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증감 주요원인

­ (일반․기타특별, 기금) ‘09년 국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을 위하여 차입한 782억원을 제외하고 이후 4년간(’10~‘14년) 미차입

하였고 지속적인 채무상환으로 동 기간 901억원을 상환하였음

※ 채무부담행위는 ‘13년부터 지양

­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매출 연말잔액은 연평균 8.0% 증가하였으나

이는 거래증가, 물가상승률에 따른 자연증가분임

※ 지역개발기금 매출잔액 : ‘09년 4,573억원 ⇒ ’13년 6,205억원

【최근5년간 지방채무 증감현황】 (단위 : 억원)

【최근5년간 순채무 증감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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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발행

계 1,320 1,780 1,420 1,460 1,500

외부차입금 - 400 - - -

지역개발채권 1,320 1,380 1,420 1,460 1,500

상환

계 1,195 1,348 1,277 1,421 1,380
외부차입금 150 129 135 145 132
지역개발채권 895 1,219 1,142 1,276 1,248
채무부담행위 150 - - - -

채무(잔액) 7,511 7,943 8,086 8,125 8,245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지방채무 7,511 7,943 8,086 8,125 8,245 2.4%

시군융자금 3,803 3,832 3,998 4,109 4,260 2.9%

순채무 3,708 4,111 4,088 4,016 3,985 1.8%

지방채무 7,511 7,943 8,086 8,125 8,245

예산액 53,280 53,673 55,022 56,673 60,785 3.3%

채무비율 14.1 14.8 14.7 14.3 13.6

Ⅱ. 지방채무 전망

 □ 2015∼2018회계연도 지방채무 전망

○ 외부차입금의 꾸준한 상환에도 불구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상환액을 초과하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채무액은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시군 지역개발사업으로

적극 융자하여 순채무는 1.8%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도의 실질적

재정부담은 낮을 전망임

○ 채무비율은 향후에도 15% 이하(기존 1유형)로 관리될 예정으로, 적정한

한도 내에서 생산적 채무를 추가 부담하더라도 비율은 안정적 수준 

유지할 전망임 
※ 유형(채무비율) : 1유형(15%이하), 2유형(15%초과~25%이하), 3유형(25%초과~40%이하),

4유형 (40%초과)

【향후5년간 차입 및 상환 추정액】 (단위 : 억원)

【향후5년간 순채무 및 채무비율 추정] (단위 : 억원)

※ ‘14년 이후 시군융자금 규모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잔액의 60%로 추정(’11~‘13년 해당비율 : 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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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사례]

‘13년 차입금리 4.49~4.94%인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하고 3.79%로 차입하는

차환을 실시하여 향후 10년간 61억원 정도 예산절감 예상

Ⅲ. 지방채무 관리방안

□ 재정운영 기본방향

○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계획성 있는 재정 운영과 무분별한 투자억제를

위하여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은 도정 정책 우

선순위에 따라 조정 또는 최소화

○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된 재원의 선순환이

가능한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 동력산업, 도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은 최소 한도 내에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방침

□ 지방채무 관리방안

○ 내부자금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적극 활용하고 외부차입은 

최소한도 내에서 억제

○ 도금고 및 타 금융기관 차입, 공모채 발행 등을 검토하여 최적 

차입선을 선정하여 이자부담을 경감

○ 장기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정산분, 예산절감액을 재원으로

조기상환 추진


